
cclx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

직업병진단 사례집(Ⅰ) _ 2001년

122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
뇌경색

성별 남 나이 45세 직종 현장소장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
근로자 우○○는 1986.6.17에 입사하여 1999부터 현장관리소장직무대리로 근무하

다가 2000.9.25 뇌경색이 와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도록 요양 신청하였다.

2 직업력 및 작업환경
우○○는 1986.6.17에 입사하여 장약공으로 근무하였고, 1988부터 1998까지는 노

조위원장을 하였으며 1999부터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.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
터 오후 5시까지고 업무내용은 작업배치 및 현장관리, 서울사무소에 대외업무 보고 
등이었으며 발병 전 일주일 및 한 달전 업무내용은 기존의 통상업무와 같았다. 업무
상 책임이나 의무 역시 발병 한 달 전 사이에 변화된 것은 없었다.

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
2000.9.25 오전 10시부터 머리 아픈 증세가 있었고 12시부터는 땀이 심하게 나기 

시작하여 점심식사 후 조퇴하였고, 동네 약국에서 감기몸살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후 
취침하였는데, 저녁 6~7시경 말이 떨리고 다리 아픈 증세가 있어 S 한방병원으로 옮
겨졌다. 2000.9.26 의무기록에 의하면 3~4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지를 알았
으나(1998년과 1999년의 건강진단에서 비만, 고혈압, 당뇨병으로 진단됨) 치료는 하



기타질환

지 않았고 4일 전부터 왼쪽으로 힘이 떨어지고 말이 어둔하였으며 초진시 언어장애 
및 좌반신 무력감을 호소하였고 혈압은 150/100mmHg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. 어머
니는 고혈압과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. 

4 고찰 및 결론
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며, 고혈압, 심장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

있다. 우○○는 자연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생요인인 
고혈압, 비만, 당뇨병, 고지혈증(고콜레스테롤혈증)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질병으로 인
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발생 가능성을 능가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
레스 또는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, 기존질환에 
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.

※ 본 건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왕질환이 있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혈관질환(뇌
경색)의 업무상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

조에 의한 별표 1의 ‘업무상질병인정기준’에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
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심의의뢰된 사례이다. ‘업무상질병인정기준’에 의하면 근로자 우
○○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수 
있다. 따라서, 이 건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○○에게 ‘업무상질병인
정기준’에서 정의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느냐를 파악하여
야하는 것으로 의학적 판단을 필요치 않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건을 조사한 
후 판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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